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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졸업 직  간호학생들의 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 간의 련성을 심으로 진로계획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D시와 K시 소재 두 개 학의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 
255명이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2016년 1월4일부터 1월7일까지 수집되었다. 자료는 SPSS와 AMOS를 사용
해 기술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bootstrapping을 활용한 SPSS macro,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로, 
간호학생들의 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은 유의미한 상 계가 있으며, 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는 업무
기 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한 롤 모델의 유무에 따라 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미치는 향이 

달라지는 조 효과가 있었다. 공만족도는 졸업 후 진로계획에 직 인 향은 유의미했으나, 공만족도가 업무기 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미치는 간 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간호역량성취도가 졸업 후 진로계획에 미치는 직 인 

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향을 미침으로써 진로계획에 향을 미치는 간 인 효과

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기 감이 간호역량성취도와 향후 진로계획 간의 계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을 해 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업무기 감을 강화하

고, 이를 해 임상 문가와의 극 인 상호작용으로 롤 모델을 형성하고, 향후 간호업무 수행을 한 동기와 목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tudy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career planning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the associ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academic major, perceived professional competence, and job 
expectations. Data from 255 nursing students were colle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s on 2016 
January 4 and 7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s, bootstrapping SPSS 
macro and path analysis using AMO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competence, and job expectations. Both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job expectations, but their effects on job expecta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re was a role-model, which support a moderating effect of having a role-model. Majo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areer planning, but its indirect effect on career planning through job expectations was not significant. 
Professional compete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areer planning, but its indirect effect on career 
planning through job expectations was significant. Overall,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roviding educational 
support and opportunities for nursing students to explore their own motivation and to have a role-model during pursuit 
of a nursing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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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의 직무수행을 한 교육과정은 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간존 의 윤리  태도 형성을 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 병원간호사
회의 통계보고에 따르면, 간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12.4%로[1] 우리나라의 평균 이직률이 4.3%인 것에 비
해 매우 높은 수 이다[2]. 특히 입사한지 1년 이내인 신
규간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33.5%로 일반간호사의 두 배
에 달하고[1], 이직의도를 갖고 있는 비율도 체의 69%
를 차지하여 타 직종이 30%인 것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 이다[3]. 이러한 간호사의 이직은 간호교육의 비용
효과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의료간호서비스의 질  하

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사의 이직은 자신의 성, 업무수행력, 인 계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개인 , 조직  특성과 련된 것

으로 보고되었는데[4], 최근 신규간호사에 한 연구에 
따르면, 업무에 한 기 감이 실제 인 경험과 상충될 

때 발생하는 실충격이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와 련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5,6].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업무에 한 기 감이 업무

수행태도  업무만족도와 련이 있으며,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이는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의 업무기 감은 향후 실제 인 간호업무를 

한 수행력과 만족감과 련될 수 있는 요소이며, 더 나아
가 지속 인 경력개발 등의 진로에도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 까지 간호학생들이 갖고 있

는 업무기 감에 한 연구는 제한 이며, 특히 이러한 
업무기 감과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 간의 련성에 

해 분석한 연구는 제한 이다. 
학생활은 향후 직업인으로써의 역할이행을 앞두고 

세심한 진로결정과 극 인 진로 비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이다[9,10]. 간호학생은 타 공자들에 비해 졸업 후 

취업이 안정 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로에 한 스트

스가 상 으로 을 수 있다[8]. 그러나 단순한 취업의 
이  때문에 간호학과에 진학한 경우, 자신의 진로 성

에 한 고민이나 졸업 후 경력설계를 한 탐색이 부족

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될 험이 있다. 간호학 공
자는 졸업 후 임상분야 뿐 아니라 산업체, 공공기 , 연
구소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기회가 많으나, 실제 간

호학생이 갖고 있는 졸업 후 진로방향이나 계획에 해 

알려진 정보는 제한 이다. 졸업 후 진로계획에 한 불
충분한 성찰은 향후 업무 성과 련된 내 갈등으로 유

발하여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졸업을 앞둔 간
호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과 련된 요인을 

악하여 향후 실제 임상 장에서의 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만족도는 교육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 즉 공

교과 학습내용, 교수  학생 상호간의 인 계 뿐만 
아니라 진학 동기와도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1]. 이러한 공만족도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의 집 력

과 수행태도, 더 나아가 역량형성을 한 교육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수행할 공 역에서의 업

무에 한 기 감과 가치  형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11]. 
한편, 간호사는 문화된 간호술기 수행의 기술  역

량을 비롯해, 환자와 보호자, 동료를 포함한 병원 내 다
양한 구성원과의 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교육에서는 이러한 업
무특성을 기반으로 지식, 기술, 태도 역의 역량강화를 

해 다차원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과 실습교육 

시 극 으로 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의 
공만족도나 간호역량성취도에 한 인식이 졸업 후 수행

하게 될 간호업무에 한 기 감이나 향후의 진로계획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지 까지 간호사 이직에 한 연구는 직 간호사를 

상으로 한 것이 부분이며 간호학생들이 갖고 있는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에 해 연구된 바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 직  간호학생의 간호역

량성취도, 공만족도, 업무기 감을 심으로 진로계획

에 미치는 향을 악함으로써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졸업 직  간호학생들의 진로계획에 향

하는 요인들을 악하기 해 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
도, 업무기 감을 심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된 요

인 간 련성을 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공만족도, 간호역량
성취도, 업무기 감의 정도와 진로계획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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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다. 
2)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의 차이를 

악한다. 
3)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공만족도와 간호역량
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4)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향하는 
요인들을 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 간의 련성을 심으로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 직  간호학생들의 공만족도, 간호
역량성취도, 업무기 감 간의 련성을 심으로 진로계

획에 미치는 향에 한 모형을 구축하여 합성을 

악하고, 제시된 요인간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D시와 K시에 소재하는 두 개 
학 간호학과의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 255명으로, 비확률 
표본추출  이용가능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되

었으며 2016년 1월 4일부터 2016년 1월7일까지 이루어
졌다.
자료 수집을 해,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 고, 

설문내용으로 인한 스트 스나 심리  불편감으로 참여

를 단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과 자료

수집은 자발 인 참여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는 을 설명

하 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동의서에 직  서명하도록 한 후 자료조사를 실시하 으

며, 학생들이 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고 기입하는 방

식으로 수집되었다. 총 261명의 상자가 설문에 응했으
나 이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내용이 락된 6부를 제외
한 후 25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2.3 연구도구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진학동기, 이론  실습 
공교육과정에서 경험한 특성과 련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 다. 

공만족도는 미국 일리노이 학의 다양한 공 역

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해 6문항으로 개
발된 도구[12]를 간호 공에 해 수정·보완한 4문항으
로 측정했다. 각 문항은 지식성장, 성 합, 학습경험, 
취업  진로 비의 측면에 해 1 (매우 만족하지 않
음)에서 5 (매우 만족)의 5  리커트 척도로 만족도를 

측정하 다. 문항들의 평균 수를 산정했으며, 수가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0 이었다.  
간호역량은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반 인 요구를 감

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지식
과 기술을 조합하여 한 태도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간호역량으로 보고, Choi[14]가 간호과정 용, 간호
기술, 의사소통 수행 역에 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
하기 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문항의 6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각 문항에 한 평균 수를 

산출하 고, 수가 높을수록 역량성취도에 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9 이었다. 
한편, 간호역량성취에 가장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요

인에 해 다지 선다형 문항으로“이론수업, 실습경험, 
교수와의 상담이나 지도, 인터넷이나 서 , 선배나 교우
의 조언, 사 등 교외활동”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업무기 감은 앞으로 수행하게 될 간호직무에 한 

희망 이고 정 으로 기 하는 인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문항으로 졸업 후 병원에서 수행하게 될 

간호업무에 한 기 감의 정도를 6  리커트 척도로 측

정했으며, 수가 높을수록 기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한, 업무를 기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실제 간호업

무수행, 원하는 병원에 취업성공, 원하는 지역에 근무, 



간호학생의 업무기대감과 진로계획의 영향요인

549

학생신분에서 벗어남, 경제활동 시작의 다섯 가지 항목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 다. 
향후 진로선택의 특성은, 향후 임상분야에서 지속

인 경력을 쌓을 계획인지의 유무, 졸업 후 계획하고 있는 
세부진로분야, 지원하고 싶은 근무부서 등에 해 총13
문항으로 조사하 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22.0 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과 간호역량성취도, 공만

족도, 업무기 감,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을 
악하기 해 기술분석을 실시하 다. 

2) 상자의 일반  특성과 공만족도, 간호역량성
취도, 업무기 감 간의 계는 t-test로, 공만족

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과 간의 상 계

는 Pearson's 상 분석을 실시하 다.
3) 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미

치는 향과 일반  특성(성별, 진학동기, 롤모델 
유무)에 따른 조 효과는 regression 분석에서 
bootstapping을 활용한 SPSS macro 방법[15]으로 
분석하 다. 

4) 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을 거

쳐 진로계획에 미치는 향은 bootstapping을 활
용한 SPSS macro 방법으로 분석하 다. 

5) 가설모형 합도 평가는 Chi-square, 표 카이제곱

(Minimum ,Chisquare: CMIN)/DF 통계량, 증분
합지수로서 표 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 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간
명 합지수인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d of Approximation [RMSEA])를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들은 여학생이 225명(88.2%), 남학생이 
30명(11.8%)이었고, 평균연령은 23.5세(SD=3.52) 다. 
간호학과 진학동기는 ‘취업이 유리하기 때문’이 104명
(40.8%), ‘주변의 권유’가 69명(27.1%), ‘어릴 부터의 

꿈’이 49명(19.2%), ‘간호학에 한 학문  심’이 33
명(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다수인 232명(94.9%)이 간호사  롤모
델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상은 ‘실습 시 만난 간호
사’가 171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가 36명
(14.1%), ‘사회유명인사’가 17명(6.7%), ‘간호사인 선배
나 친구‘가 12명(4.7%),’간호사인 가족‘이 6명(2.4%) 순
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2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0 11.8

Female 225 88.2

Reasons of 
choosing a 

nursing major

Academic interest 33 12.9
Job 104 40.8

Recommendation of others 69 27.1
Long-term dream 49 19.2

Nurse 
role-model

Practical nurse 171 67.1
Professor 36 14.1

Person with a good reputation 17 6.6
School senior or colleague 12 4.7

Nurse in the family 6 2.4
None 13 5.1

Table 2. Planned career fields after graduation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lan for 
working years 
in a hospital

As short as possible 7 2.7
1-3 years 2 0.8
3-5 years 53 20.8
5-10 years 38 14.9

As long as possible 76 29.8
Will decide after beginning work 75 29.5

No plan 4 1.6

Future fields 
planned for 

career 
development

Hospitals 97 38.0
Healthcare officer 38 14.9

Research and academic 19 7.5
Healthcare companies 14 5.5

Community nurse 18 7.1
Healthcare personal business 11 4.3

Healthcare teacher 6 2.3
None 38 14.9
Others 14 5.5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향후 병원
에서의 근무하려는 기간에 해서는 응답자의 29.8%가 
가능한 길게 근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나, 이와 비슷
한 수 인 29.5%가 일해보고 난 후 결정하겠다고 응답
하 다. 졸업 후 진로분야로는 병원임상분야가 38%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 공무원이 14.9% 으며, 재 계

획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4.9%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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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n job expectations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on job expectations
Professional competence 

on job expectations
B SE p B SE p

Gender† .154 .212 .467 .180 .210 .309
Reason of choosing nursing†† .063 .134 .635 .079 .133 .551
Role-model††† 1.746 .831 .036 3.225 1.198 .007
Major satisfaction or professional competence .810 .251 .001 1.370 .400 .000

Interaction with role-model:  
major satisfaction or professional competence -.426 .256 .097 -.971 .407 .017

† 0=Male, 1=Female; †† 0=For job, 1=Academic interest; 
††† 0=No, 1=Yes; †††† 0=Hospitals, 1=Other fields except hospitals

타났다. 한편, 체 상자  180명(70.6%)이 병원 입
사 시 지원하고 싶은 부서가 있다고 응답하 고, 일반병
동 68(37.8%), 환자실 36명(20.0%), 응 실 33명
(18.3%), 신생아실  NICU 15명(8.3%), 아동병동 12
명(6.7%), 분만실  산과병동 10명(4.0%), 외래  기
타 6명(3.3%)의 순이었다. 

3.2 전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대감

의 관련요인

업무기 감은 평균 3.34(SD=1.14) 이고, 기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실제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라고 답한 상자가 120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가 82명(32.2%), ‘희망하
는 곳에 취업’이 18명(7.1%)이었으며 ‘학생신분을 벗어
나게 되어서’는 12명(4.7%)이었다. 
간호역량성취도에 한 인식은 평균 2.93(SD=1.23)
이었다. 간호역량형성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실습경
험’이 177명(69.4%)으로 가장 높았고, 이론수업’은 32명
(12.5%), ‘교수와의 상담’은 30명(11.8%), ‘선배나 교우
간의 화’ 8명(6.3%), ‘ 사 등 교외활동’ 8명(6.3%) 순
이었다. 

공만족도는 평균 3.41(SD=1.08) 이고, 가장 큰 이
유로 ‘취업에 도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1명(31.8%), 
‘학문  지식성장’이 65명(25.5%), ‘ 성에 합’이 41
명(16.1%), ‘다양한 학습경험’이 28명(11.0%)으로 나타
났다.
업무기 감, 간호역량성취도, 공만족도와 련된 

요인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육이수과정  간
호사로서의 롤 모델을 찾은 경우는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업무기 감, 간호역량성취도, 공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진학동기가 취업이나 주변권
유에 따른 경우는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업무기 감과 

공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Table 3. Factors related to perceived professional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and job 
expectation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competence Job expectation

M t or r M t or r M t or r

Gender
Male 3.40

.46 
2.90

1.29 
3.33

.28 
Female 3.50 3.10 3.40

Reason of 
choosing 
nursing

Others 3.67
2.68* 3.02

1.20 
3.56

2.06* 

Job 3.29 2.90 3.24

Nurse role
model

Yes 3.50 2.71* 2.98 2.30* 3.44 3.17** 

No 3.04 2.70 2.87
*p < .05  **p < .00

3.3 업무기대감에 대한 전공만족도와 간호역

량성취도의 영향

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은 모두 상

호 간 유의미한 상 계가 있었다. 업무기 감은 간호

역량성취도(r=.402, P=.000), 공만족도(r=.475, P=.000)와 
유의미한 상 계가 있었고, 간호역량성취도와 공만
족도(r=.306, P<.000)간에도 유의미한 상 계가 있었다. 

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미치

는 향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업무기 감에 

한 성별, 간호학과 진학동기의 향을 통제한 후, 공만
족도(B=.810, p=.001)와 간호역량성취도(B=1.370,  p=.000)
는 업무기 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한편,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미치는 향은 

롤 모델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B=-.971, 
p=.017), 롤 모델이 있는 경우에 비해 롤 모델이 없는 경
우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미치는 향이 

하게 달랐으며, 이것은 간호역량성취도와 업무만족도의 
계가 롤 모델의 유무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만족도가 업무기 감에 미치는 향은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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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rating effects of role model on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n
job expectations

Table 5. Mediating effect of job expectation on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n career planning

Dependent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lanning††††
Professional competence 
on career planning††††

B SE p B SE p
Gender† .169 .490 .729 .151 .490 .757
Reason of choosing nursing†† .663 .289 .021 .720 .286 .012
Role-model††† .270 .621 .663 .289 .616 .638
Major satisfaction or professional 
competence .267 .151 .077 .004 .196 .982

Job expectations .208 .142 .144 .308 .138 .026
value SE p value SE p

Sobel test for indirect effect through 
job expectations -1.62 .013 .104 2.127 .018 .003

index SE LL, UL of 
95% CI index SE LL, UL of 

95% CI
Bootstrap result for Indirect effect 
through Job expectation .103 .079 -.039, 272 .186 .094 .031,.401

† 0=Male, 1=Female; †† 0=For job, 1=Academic interest; ††† 0=No, 1=Yes; ††††0=Other fields except hospitals,  1=Hospitals

모델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426, p=.097). 이러한 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
도가 업무기 감에 미치는 향이 롤 모델의 유무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에 한 조 효과는 [표 4]와 [그림 2]
에 제시되었다. 

3.4 진로계획에 대한 전공만족도와 간호역량

성취도의 영향과 업무기대감의 매개효과

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향

을 미치고, 이것이 진로계획까지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에 한 업무기 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5]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간호역량성취도가 진로계획에 미
치는 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B=.004, p=.982),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향

을 미치는 간 효과는 95% 신뢰구간[.031,.401]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하므로[15], 간호역량성취도와 진
로계획의 계에서 업무기 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만족도가 진로계획에 미치는 직 효과는 유의미

했으나(B=.358, p=.010), 공만족도가 업무기 감을 거

쳐 진로계획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는 95% 신뢰구
간[-.039, 272]이 0을 포함하므로 공만족도와 진로계
획의 계에서 업무기 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15]. 
공만족도와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향을 미치는 모형의 합도 검정 결과, 
Chi-square=7.419(p=.284), NFI =.95, CFI=.98, RMSEA=.03 
으로 합도 기 (χ2 p>.05, CFI, NFI>.90, RMSEA<.10)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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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간호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의 특성을 악하는 

것은 졸업 후 임상 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지도방

안을 마련하기 해 필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간호학
생의 진로계획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공만

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을 심으로 이들 간 

련성에 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졸업 직  간호학생들의 공만족도, 간

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은 상호 련성이 있으며,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간호역량성취도에 한 인식과 공만

족도는 업무기 감의 유의미한 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공만족도가 높고 간호역량성취도가 높은 경우 업

무기 감이 높았는데, 이는 공만족도가 학업성취도와 
련되며 련 공분야의 업무에 한 태도나 가치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9,14,15]. 한, 공만족도  가 낮을 경우 업무
에 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 감은 감소하고, 그 
결과 실제 업무수행에 시 만족도 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11].
본 연구에서 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교육과정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간호사의 롤 모델을 찾

은 경우가 롤 모델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공만족도, 간호
역량성취도, 업무기 감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 이러한 롤 모델의 유무에 따라 공만족도나 간호역
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미치는 향에도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롤 모델이 있는 경우
에 비해 없는 경우 공만족도나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

기 감에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
육과정에서 열정 이고 극성을 띤 성공 인 간호 문

가와의 을 통해 진로를 진취 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지지하고, 멘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학생들의 간호사 롤 모델의 상은 실습
교육에서 만난 간호사가 체의 67.1%로 가장 많았는
데, 이것은 간호교육에서 지속 으로 강조해 온 실습교

육이 실무역량의 향상 뿐 아니라 간호직에 한 인식과 

가치  형성을 해서도 요한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
러나 간호학 실습교육 시 실제 인 수행기회의 부족, 
찰 심의 실습, 실무 간호사와 학생 간 극 인 상호작

용의 어려움 등의 제한 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으므

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선후배 간 멘토쉽 활동, 다양한 
분야의 간호 문가와 만남 등 실무자와 직  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여 간호사로써의 롤모델을 하고 간

호업무에 한 기 감을 진시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어

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역량성취도에 한 인식은 업

무기 감에 향을 미치며, 그 향은 졸업 후 진로계획
에서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역
량성취도가 진로계획에 미치는 향이 업무기 감에 의

해 매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졸업  간호학
생이 향후 병원임상분야가 아닌 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는 것은, 간호역량성취도에 의해 직 인 

향을 받지는 않지만,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향후 진로계획에까지 향을 미

칠 수 있는 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업무에 한 만족감은 기 했던 바가 충족될 때 높으

며 이것이 이직의도 등 향후 경력설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지지한다[11,18]. 이것은 
간호학생의 업무기 감이 향후 간호사 업무수행과 지속

인 경력개발을 한 계획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향  코호트 연구를 통해 졸업 

 학생의 업무기 감이 졸업 후 실무 간호사로써 간호

업무 수행  경력설계를 한 의지나 계획과 련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악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생들에 한 선행연구에서 진로 비와 계획이 

구체 일수록 실제 업무에 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

었는데[19],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간호학생들  30%
이상이 이미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얼마나 

일할지에 해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일해보고 결정하겠

다고 응답하여 간호학생들의 미래에 한 진로설계가 불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4%가 병원에
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간호학생들이 자
신의 진로나 경력설계에 한 보다 진 한 탐색과 성찰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 까지의 간호연구에서 졸업 후 임상 응력과 련

된 요인으로 간호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에 을 맞

추어 연구된 바는 많지 않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생의 
진로지도는 취업을 목표로 한 획일화된 방향성을 제시하

기 보다는, 학생의 진학동기를 바탕으로 진로 성을 탐

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로방향에 한 구체 인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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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을 강조한다. 한, 학생 스스로가 향후 수행할 간호업무
에 한 동기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업무에 한 

기 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도 강조되어야 

하겠다. 간호학생이 자신의 진로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탐색  성찰과정을 통해 문직으로써의 간호업무수행

의 동기가 강화되고, 더 나아가 향후 실무 장에서 겪게 

되는 실과의 괴리감과 갈등을 임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간호 학생의 간호역량성취

도, 공만족도, 업무기 감을 심으로 졸업 후 진로계

획에 미치는 향들을 악하여 효과 인 진로지도와 교

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취업이 확정된 간호학과 졸업 정자 255명을 
상으로 하 으며, 간호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간호역량성취도와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기 감이 

높았다. 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은 성

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간호교
육과정에서 찾은 간호사의 롤 모델이 있는 경우 모두 유

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러한 롤 모델의 
유무에 따라 공만족도나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미치는 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롤 모델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업무기 감은 공만족도나 

간호역량성취도에 의해 상 으로 많은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간호 역에서 롤 모델의 

상을 탐색하고 수립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의 확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만족도는 졸업 후 진로계획에 직 인 향을 

미치나, 공만족도가 업무기 감을 거쳐 진로계획에 미

치는 간 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간호역량
성취도가 졸업 후 진로계획에 미치는 직 인 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간호역량성취도가 업무기 감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진로계획에도 향을 미치는 간

인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기 감

이 간호역량성취도와  진로계획 간의 계에 매개요인으

로 작용하므로, 교육과정을 통해 업무기 감을 향상시키

는 방법을 모색하고 극 인 용을 확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간호역량성취감과 공만족도 향상은 업무기
감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역량과 공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모색하고 실제

용을 한 교육  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한 시사 과 함께 본 연구의 제한 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먼 , 본 연구는 일개 두 지역에서 편
의표집한 간호학생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한 진로계획과 련된 
요인으로 공만족도, 간호역량성취도, 업무기 감을 고

려하 으나 이들 변수 외에 진로계획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 계, 심리 , 사회경제  요인 등 다양한 개인

 특성들에 해서도 그 향과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학생들의 업
무기 감을 높이기 한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교육

에 목하는 방법에 한 연구와 간호학생의 진로계획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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